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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늘 추울 때만 갔기에, 두꺼운 옷을 안 입어도 되는 제주는 처음 만났다.

1. 얼마 전, 올해 첫 여행으로 친구와 제주도에 다녀 왔다. 

3. 처음 맞아 보는 따스한 제주 햇살은 기대 이상이었다.

4. 붉은 동백은 없었지만, 연분홍 벚꽃이 있었다.

5.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았지만, 어디에도 사람이 있어, 그 또한 좋았다. 

6. 늦은 밤, 잔잔한 수면 위에 담긴 달을 보며, 친구와 잔을 주고 받았다.

7. 다음엔 여름에 제주를 보러 오자고 약속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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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한때는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사진만 찍었는데,

1. 스마트폰 앨범을 여니 사진들이 나를 본다.

3. 어느 순간부터 사진 속에 여인이 등장했다.

4. 또 어느 순간엔 사랑하는 아들이, 

5. 또 어느 순간엔 공허한 하늘과 바다가 나타났다가, 

6. 지금은 예쁜 꽃으로 앨범이 가득 찼다.

7. 이 모든 세월에, 앨범에, 내가 있겠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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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4년 전 봄, 노환으로 떠났다. 

1. 함께 한 강아지가 

3. 셋이 함께 다니던 산책길을, 

4. 이제는 둘이 걷는다.

5. 언제나 그 길을 산책한다. 

6. 올해도 봄이 다가오니, 

7. 둘 다 말이 없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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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그 해 장애인 분들과 여행갔는데, OO씨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.

1. 2007년, 나는 새내기 사회복지사로서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일했다. 

3. ”내가 바보 같아 보여도 다 알아요. 나를 실어하는지, 좋아하는지.“ 

4. 순간 멍해진 나는 OO씨에게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할지 고민했다.

5. 그리고 다짐했다. 지적장애인이라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자.

6. 지금도 나는 OO씨 말을 되새기며 고민한다. 

7. 내가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할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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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글쓰기 어렵다는 제스쳐는 다 뻥인가?

1. 참 순진들 하네.

3. 쓰란다고 다 쓴다. 

4. 많이, 

5. 그것도 아주 잘!

6. 이러다가 대충 묻어 가려던

7. 나만 새 되는 거 아닐까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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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예시>



동네북이다.

아무나 다 두들긴다.

_ 한겨레신문 성한용 칼럼



정치인은 다양한 차이와 이견을 조정하는 사람이다.

협상과 거래, 대화와 타협에 능숙하다.

_ 한겨레신문 성한용 칼럼



그 시대에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.

대통령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랐다.

없애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기라도 했다.

_ 한겨레신문 성한용 칼럼



<방법>



말하자면



글을 쓰려면 먼저 주제를 결정해야 한다.

글에서 표현하려는 요점을 마음에 새기고 써야 한다.

소재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써야 한다.

_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 (서정수)



돈이 없어서 종신 보험이고 뭐고 다 깼고, 그 돈으로 라면을 

샀다.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라면 종류를 다 한 번씩 먹어본 

듯하다. 말하자면, 나는 슬픈 라면 박사다.

_ 치과랑 안 친하시죠? (이재원)



단어 설명



문재인 대통령은 본래 좀 소극적이다.

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.

_ 한겨레신문 성한용 칼럼



누가 되든 여소야대다.

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는 새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없다.

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수 없다.

대통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.

_ 한겨레신문 성한용 칼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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